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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article is to inquiry the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The reality is that UDL design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general education because 

it is mainly dealt with in special education. Getting away from the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of 

UDL is a correct understanding. [Method] To this end, th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on UDL.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DL is not a special 

education but a general education. Until now, there has been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UDL is a 

subject that only deals with special education. This is caused by a misconception. Second, not all of 

them are UDL using technology. Third, UDL is not a differentiated education. [Conclusion] After all, 

UDL consists of principles (3), guidelines (9), and checkpoints. UDL is not a special education but a 

general education. Also, using technology is not all UDL-based classes. UDL education is available at 

any time without the use of technology. And UDL is not a differentiated education. What we are wary 

of is the blind faith and worship of UDL. UDL is a learning design for successful inclusion education. 

UDL is a framework for supporting all students’access, participation and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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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학교의 교육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 학교는 다문화 출신 학생, 장애학생, 

탈북청소년, 이주노동자 자녀 등 다양한 학생이 함께 배우는 공간이다. 학교는 변화

한 학습 환경에 대응하여 다문화 교육과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

의 다양성과 가변성에 따른 교수-학습의 변화로 등장한 것이 보편적 학습설계이다.

국내에서 2002년부터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윤광보, 김용욱, 

권혁철, 2002). 보편적 학습설계는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지금까지 보편적 학습설계에 관한 연구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소개와 보편적 학습설

계를 기반한 교과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황리리, 2015).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교과 교육에 적용하여 이전과 이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

은 교육적 효과는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과거보다는 보편적 학

습설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오해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 분야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라는 오해이다. 일반

교육보다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에 등장한 대표적인 오해이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면 쉽게 나타난다. 보편적 학습설계 연구 대부분이 특

수교육 분야에서 연구되고 소개되었다. 그 결과가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이라

는 오해를 낳았다. 그다음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사용하면 모두 보편적 학습설계 기

반 수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역시 대표적인 오해의 경우이다. 이외에도 보편

적 학습설계는 모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설계라는 점에서 차별화 교수라는 오

해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에 보편적 학습설계가 적용하는 데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무엇이 보편적 학

습설계인가이다. 보편적 학습설계와 보편적 학습설계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일이 전

문가의 역할처럼 인식되었다.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 지침, 체크포인트가 충족되지 

못하면 보편적 학습설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내용

이라는 것이다. 무늬만 보편적 학습설계이고 알맹이가 없을 때도 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목표는 학습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표상, 다양한 표현과 행동, 그리고 다양한 

참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모든 학습자를 학습전문가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 

다시 말해서 학습에서 의도하지 않은 장애를 가져오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획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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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다루거나 수정하기 위한 접근법이다(Hall., Meyer, & Rose, 2012). 그뿐만 

아니라 보편적 학습설계는 모든 학생의 접근과 참여,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 

틀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라는 이유에서 일반교육 분야로부터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보편적 학습설계의 대상은 모든 학생이라는 점이다(김남진, 2019a). 

그동안 보편적 학습설계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여전히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해가 작동하고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의 오해

는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대한 불신과 접근을 차단하는 장애 역할을 한다.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이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연구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오해와 이해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

구의 목적은 보편적 학습설계에 관한 오해를 없애고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하여 학생

의 가변성과 다양성에 따른 교육적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보편적 학습설계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학습설계에 관하여 우리가 흔하

게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 이 문제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보편적 학

습설계는 특수교육인가, 일반교육인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모두 보편적 학습설

계인가? 보편적 학습설계는 차별화 교육인가? 등이다. 둘째, 보편적 학습설계를 어떻

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Ⅱ. 보편적 학습설계(UDL)의 오해

보편적 학습설계(UDL)의 오해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흔히 우리가 

범하게 되는 오해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이

라는 오해이다. 둘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모두 보편적 학습설계라는 오해이다. 

셋째, 보편적 학습설계는 차별화 교수라는 오해이다. 

1. 보편적 학습설계(UDL)는 특수교육이다.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념과 원리는 Mace(1985)가 처음으로 사용한 보편적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 보편적 설계는 무장애 설계, 통합 설계, 모든 이를 위한 설계라는 특

성을 갖는다. 보편적 학습설계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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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학습 차이의 연속성을 가정한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융통성 있게 제시된 일반

교육과정에 의존한다. 그리고 특정 학생만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기준을 두기보다는 

모든 학생을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외에도 교수(teaching)와 관련된 

여러 사항이 설계에서부터 포함된다는 것이다(김남진, 2019c).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만이 아니라 일반교육, 조기교육, 중등교육 등 모든 학

습자를 포함하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보편적 학습설계는 모든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적합하게 설계된 교육과정이 있을 때를 생각하게 한다. 보편적이란 획일적이 아니라

는 말이다. 우선, 모든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 동동하고 공정하게 접근하고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교육은 보편적 학습설계를 통해 모든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

킬 수 있다(Hall., Meyer, & Rose, 2012). 

그동안 우리는 보편적 학습설계가 특수교육 분야에서 연구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에 

교사들은 주목하여 일반교육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

적이었다. 하지만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 분야에 한정된 학습설계가 아니다. 일

반교육,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여러 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설계이다. 보

편적 학습설계의 오해는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데서 나타나는 성급한 일

반화의 오류이다. 오류와 편견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에 적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실은 Meo(20008)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동일하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에 반대하며, 학습자 개개인의 각각 다양한 능력과 특질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고 이들의 차이를 수용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학습설계를 의미한

다. 그 대상은 비단 장애 학생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

진 모든 학생이다(Meo, 2008).

2.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모두 보편적 학습설계(UDL)이다.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창조성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참여는 학습

환경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교사가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식별하게 해준다. 

보편적 학습설계를 기반하여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면, 수업에서 구성 요소를 향상

할 수 있는 예시와 제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 테크놀로지보다는 무 공학(no-tech)이나 기초공학(low-tech)을 찾아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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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Nelson, 2014). 

왜냐하면, 첨단 테크노롤로지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교육적 성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테크놀로지 없이 

학습 참여 동기가 떨어지고 교육적 성취 또한 떨어질 수가 있다. 테크놀로지는 학습

효과와 교육적 성취를 위한 도구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첨단 테크놀로

지는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는 다양하고 변환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

다. 인쇄된 책과 달리, 디지털 미디어는 단지 몇 개의 키 입력만으로도 텍스트, 이미

지, 음성, 동영상, 혹은 이와 같은 요소들의 조합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텍스트나 이미지의 모양을 바꿀 수 있으며, 그래픽 기

능을 끄거나 소리를 켤 수도 있다. 텍스트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난독증 학

생의 요구에 따라 교사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도록 컴퓨터를 설정함으로써 큰 

소리로 단어를 읽을 수 있다(김남진, 김용욱 역, 2018). 

UDL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에 종종 보조공학과 혼동된다. 보조공학은 장애인들

의 기능적 향상을 위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보조공학 서비

스를 지칭한다. 비록 테크놀로지가 UDL과 보조공학의 핵심이지만 보조 공학은 학생 

개개인들이 주류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설계되었지만, UDL

은 모든 학생이 주류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편적으로 설계한다

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김남진, 2019b).

보편적 학습설계를 실행하는 데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효과와 효율성을 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테크놀로지는 보편적 학습설계를 실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사용하는 것은 전

통적 수업방식보다 높은 품질의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

다. 우수한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은 테크놀로지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테

크놀로지에 대한 의존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분명한 것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모든 학생이 학습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는 처방(prescription)이 아닌 초대

(Invitation)이다(Hall., Meyer, & Rose, 2012). 

3. 보편적 학습설계(UDL)는 차별화 교수이다.

보편적 학습설계와 차별화 교수의 공통점은 전반적 목표가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 수업 설계이며, 

사전 계획과 준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특히 비계 설정의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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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있는 교수 그리고 다양성과 선택의 자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편적 학

습설계는 잠재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 및 조정, 차이를 위한 일종의 계획이며, 환경, 교

실, 문화 평가이다. 반면에 차별화 교수는 학습자의 필요에 의한 조정, 개인적 차이와 문

제에 집중, 학생의 평가, 평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라는 특성이 있다(이유라, 

2016).

차별화 교수가 처음으로 소개된 당시에는 내용, 과정,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다. 교실에서 차별화 교수 집단은 내용, 과정, 성과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다중지능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차별화 교수는 내용, 

과정, 성과를 강조하지만, 교사가 수업을 차별화할 방법으로 학습자에 대한 존중, 강

력하고 매력적인 교육과정, 학생들의 흥미에 따른 학습과제의 유연한 분류, 학생의 

준비뿐만 아니라 학습 선호도, 지속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학습 환경 등으로 확장되

었다(김남진, 2019a). 

이처럼 보편적 학습설계와 차별화 교수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

용을 비교한다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엄격히 한다면 보편적 학습설계는 차별화 

교수는 아니다. 일부 유사점을 가지고 차별화 교수라고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차별화 교

수는 학습자의 필요에 의한 조정과 개인적 차이와 문제에 집중하고 학생의 평가와 

평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학습설계와 구별된다. 

결국, 보편적 학습설계는 자원의 제한, 조직적 저항, 실행하기 쉬운 접근 틀의 부

족 등과 같은 차별화 교수가 갖는 한계를 보완 혹은 해결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 학

습설계는 실제 학급에서 차별화된 교수가 쉽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 교육과정 개발의 준거 틀을 제공한다(김남진, 2019b). UDL과 차별화 교수는 비교 

우위의 대상보다는 학습전문가 양성과 교육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상호보완적이다. 

UDL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차별화 교수를 활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 

III. 보편적 학습설계(UDL)의 이해

보편적 학습설계는 학습과학을 기반으로 한 표상, 행동과 표현, 참여 원리로 조직

된 수업을 위한 틀이다. 표상, 행동과 표현, 참여 원리는 모든 학습자를 포함하며, 효

과적인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에 대해 안내한다(Rose, Gravel, 2010). 교육 실제를 안

내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틀(framework)로서 정보 제공 방식, 학생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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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식과 기술을 보여주는 방식, 학생들의 참여 방식에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 장

애 학생 및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수업의 방해요소를 

줄여 주고, 적절한 조정 및 지원 그리고 도전을 제공하며, 높은 성취 기대감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모든 학생의 접근, 참여,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접

근 틀이다(김남진, 2019c). 

1. UDL는 학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준거 틀이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학습과학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원리로 조직된 수업을 위한 

틀이다. 세 가지 원리는 모든 학습자를 포함하며, 효과적인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에 

대해 안내한다(Rose & Gravel, 2010). 첫째, 인지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표

상을 제공한다. 즉, 무엇(what)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유통성 있게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전략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을 제공한

다. 즉, 어떻게(how) 학습할 것인지 혹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

한 융통성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정서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

한 참여 수단을 제공한다. 즉, 왜(why) 학습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Hall., Meyer, & Rose, 2012). 보

편적 학습설계의 지침을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Tabel 1> Framework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2. UDL 지침은 수업계획 단계에서 교사 및 교육과정 개발자를 도와주는 도구이다.

<Table 2>와 같이 보편적 학습설계 지침은 원리의 하위 단계이다. 각 원리는 최소 

세 개에서 최대 네 개의 지침이 있다. 이러한 지침은 공간과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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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다. 이외에도 UDL 기반 수업에서 지침은 도구, 자원, 전략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는다(김남진, 2019b). 성공적으로 보편적 학습설계가 실행할 때, 지침은 학

습전문가(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그리고 목적의식과 학습 동기가 뚜렷한 학습자)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를 

지원한다. 

보편적 학습설계 지침은 우선, 참여의 하위 지침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

스로 관리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학습하고, 연결하고,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

여준다. 다음으로 표상의 원리 하위 지침이다. 언어, 구문 및 숫자를 정의 및 설명하

고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배

울 내용을 폭넓게 전달한다. 그 외에 행동과 표현의 원리 하위 지침이다. 학생들이 

행동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소통할 방법을 제시하고, 무 공학

(no-tech), 기초공학(low-tech), 그리고 첨단공학(high-tech)을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학생들이 계획하고, 주의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감시하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한다(김남진, 2019b).

3. UDL 체크포인트는 지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 혹은 방법이다. 

UDL 체크포인트는 지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 혹은 방법이다. UDL 체크포인

트는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첫째, 다양한 표상 방법을 제공한다. 표상 원리의 점

검 사항은 [지침 1]은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제공이고, [지침 2]는 언어와 기호의 

다양한 선택제공이다. 그리고 [지침 3]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선택제공이다. [지

침 1]의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 항목은 정보의 제시 방

식을 학습자에게 맞게 설정하는 방법 제공하기, 청각 정보의 대안 제공하기, 시각 정

보의 대안 제공하기 등이다. [지침 2]의 언어 & 기호의 다양한 선택제공이다. 점검 

사항은 어휘와 기호의 뜻을 명료하게 하기, 글의 짜임새와 구조를 명료하게 하기, 문

자, 수식, 기호의 해독 지원하기, 범언어적인 이해 증진하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의미 보여주기 등이 있다. [지침 3]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선택제공의 점검 사

항은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활성화하기, 패턴, 핵심 부분, 주요 아이디어 및 관계 

강조하기, 정보처리, 시각화, 이용 과정 안내하기, 정보 전이와 일반화 극대화하기 등

이다(Hall., Meyer, & Rose, 2012).

둘째, 다양한 행동과 표현을 제공한다. [지침 4]는 신체적 표현 방식에 따른 다양

한 선택제공이다. 구체적 점검 사항은 응답과 자료 탐색 방식 다양화하기와 다양한 

도구들과 보조공학기기 이용 최적화하기 등이 있다. [지침 5]는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선택제공이다. 점검 사항은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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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구성과 제작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사용하기, 연습과 수행을 위한 지원을 

점차 줄이면서 유창성 키우기 등이다. [지침 6]은 실행기능을 위한 다양한 선택제공

이다. 점검 사항은 적절한 목표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 계획과 전략 개발 지원하기, 

정보와 자료 관리를 쉽게 돕기, 학습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는 능력 증진하기 등이다

(Nelson, 2014). 

셋째, 다양한 참여를 제공한다. [지침 7]은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선택제공이다. 

점검 사항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최적화하기, 학습자와의 관련성, 가치, 현실성 최

적화하기, 위협이나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요소 최소화하기 등이다. [지침 8]은 지속

적인 노력과 끈기를 돕는 선택제공이다. 점검 사항은 목표나 목적을 뚜렷하게 부각

하기, 난이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요구와 자료 다양화하기, 협력과 동료집단 육성하

기, 성취 지향적 피드백 증진하기 등이다. [지침 9]는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제공이다. 점검 사항은 학습 동기를 최적화하는 기대와 믿음 증진하기, 극복하는 

기술과 전략 촉진하기, 자기평가와 성찰 발전시키기 등이다(Nelson, 2014). 

<Table 2>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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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지금까지 보편적 학습설계의 오해와 이해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보편적 학습설계

에 대하여 연구자와 교사가 흔하게 하는 오해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보편

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이라는 오해이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만이 아니라 

일반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설계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에서만 적용, 연구되거나 교육되지는 

않는다. 둘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모두 보편적 학습설계라는 오해이다. 테크놀로

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편적 학습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보편적 학습설계

는 차별화 교수라는 오해이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학습장애를 예측하여 처음부터 수

정사항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반면에 차별화 교수는 지속해서 학습자를 평가하

고 그 평가에 따라서 지속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보편적 학습설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학습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 가이드라인, 체크포인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

업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는 학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개발의 준거 틀이다. 

따라서 보편적 학습설계는 하나의 학습설계 방식일 뿐이고, 교사가 그것을 맹신하고 

의존할 필요는 없다. 교사는 자신의 교수 역량을 통해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설

계를 하면 된다. 또한, 보편적 학습설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교사가 교실 상황, 

자료,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학습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보편적 학습설계가 교실의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설계가 될 때 최고의 학습

설계가 된다. 이를 위해서도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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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편적 학습설계의 오해와 이해

이 학 준 ⋅ 김 용 욱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학습설계의 오해와 이해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편적 학습설계는 

특수교육에서 주로 다룬다는 이유로 일반교육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보편적 학습설

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는 일은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방법]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은 

보편적 학습설계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편적 학습설계의 오해이다. 첫 번째 오해는 UDL은 특수교육이라는 것이다. 둘째 오해는 테크놀

로지를 사용하면 모두 UDL이라는 것이다. 셋째 오해는 UDL은 차별화 교육이라는 것이다. [결론] 결국, 

보편적 학습설계는 원리(3개), 지침(9개), 체크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UDL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일반교

육이라는 것이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고 모두 UDL 기반 수업이라고 할 수 없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UDL 교육은 가능하다. 그리고 UDL은 차별화 교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가 경계하는 것은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맹신과 숭배이다. UDL은 좋은 수업과 통합교육을 위한 하나

의 학습설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편적 학습설계는 모든 학생의 접근과 참여,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접

근 틀(framework)이다.

주제어 : 보편적 학습설계, 오해, 이해, 테크놀로지, 참여


